
일본정부의 ‘중소섬유 사업자 자립사업’의 성과 

일본정부의 중소섬유 제조 사업자 자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정부지원 희

망자를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지원해 왔다. 2003년도에

는 575건 응모에 110건이 채택되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2004년에는 269건 

응모에 169건 채택되었고, 2005년에는 295건 응모에 88건 채택, 2006년에는 

181건 응모에 83건 채택되었으며, 최종년도인 2007년도에는 224건 응모에 

105건이 채택되어 도합 5년 동안에 555건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건당 교부

금은 20억엔 정도가 대부분이다. 판로개척을 폴로(follow)하는 추가지원은 

2007년도에는 55건이었다. 

자사브랜드를 개척하거나 해외개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상

한 금액의 2/3(추가지원일 때는 1/2)까지 사업이 완성되도록 지원해준다. 지

원 총액은 약 150억엔이며, 실시기관은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자립사업이 2007년도로 5년째인 최종년도가 되어 이제까지의 성과

와 앞으로의 섬유중류기업 진로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자립사업의 시초(始初)는, 오래전부터 정부의 섬유대책지원이라는 것이 

각 산지(産地)의 조합에 대한 사업으로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

원은 없었다. 그런데 그 조합자체가 정부가 지원해 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

고 있는 지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손쉽게 산지전시회(産地展示會)를 개최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며, 일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개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단계(前段階)로서, 뜻있는 기업들이 

뭉친 그룹에 대한 지원이 소규모나마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관습에 대한 돌

파구가 열렸다. 그래서 각 산지마다 그룹화가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자립사업

으로 개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01년부터 1년 동안 7개공장 책임자나 상사, 섬유중류(中流 : midstream) 

중소기업들이 모여 토론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

하면, 3~4년내에 섬유산업의 중류기업은 붕괴된다.”는 강한 위기감이 도출되

었다. 이런 견해가 정부의 인식과도 일치하여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는 

의식으로 자립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자립사업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는데, 제일 먼저 경영자들의 의식

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방적이나 상사, 도

매상의 하청을 받고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기다리고 있으면 일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지자 “무슨 수라도 써봐야지...” 하면서 

정부에 제출할 많은 자료를 만드는 등, 이제까지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제출서류가 채택되고 나니 “세상이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긴장도 싹튼 것 같다. 이와 함께 종업원 의식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자립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중에서도 사업실적이 V자 모양으로, 사업이 축소

되어 곤경에 빠졌던 경영이 위로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사례 등을 목격하므

로써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와 같이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효과는 대단히 컸다. 

4년 동안에 채택되어 지원을 받은 약 450건 중에서, 완전히 자립한 건수가 

10%이고, 성공 직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수가 20%로 대체로 성공한 



건수는 도합 30% 정도로 볼 수 있다. 프로야구에서 타율 30%는 일류타자라

고 하는데, 정부 지원사업에서 ‘타율 30%’는 경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자립화 할 수 있는 것이 20% 정도가 더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겠다.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며, 자립사업

도 원래는 5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장

래가 밝은 기업도 있어 “5년간 돌봐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돌

보지 않는 것은 자칫하면 그동안 돌봐 준 것까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자립사업 자체는 이번으로 완전히 끝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 시작되는 ‘중소기업지역 자원활용 프로그

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등을 섬유업계로서 활용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은 

둘 또는 셋이서 하면 된다. 수평제휴나 수직제휴, 또는 다른 업종과의 컬래

버레이션(collaboration 協同, 共同硏究)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합병도 효과

가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출자하여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